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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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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구직 활동 인 학 4학년생 2,530명을 상으로 직업에 한 가치 , 공몰입,

취업장애요인 지각, 진로미결정, 직업탐색 활동, 구직 자기효능감, 구직 스트 스 정신건강 등

구직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있어서 성차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는 상했던 로 여러

역에서 성차를 보 으며, 반 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 생들이 진로와 취업과 련해 더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미결정 비율이 더 높았고, 직업

탐색 활동이 덜 극 이었다. 취업장애요인으로 남녀차별, 외모나 키와 같은 신체 문제를 더

많이 지각하 다. 구직 효능감이 낮았고 자존감과 정신건강, 구직 스트 스 등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의 의미, 본 연구의 의의 후속 연구 방향에 해 논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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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리체제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

해 학 졸업생의 직업 세계 입문이 더욱 어려

워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문

제 혹은 청년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한 사회문제 하나로 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과 련된 노동경제학 근

을 취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이병희, 2001,

2003), 아직 이 문제에 한 체계 이고 심층

인 연구가 부족하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에

련한 문제 을 바르게 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정에 한 보다 체계 인 실증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이효수, 2002). 심리학

분야에서는 청년층의 구직 성공과 련된 구직

행태 구직 스트 스와 실업에 따른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한 체계 인 조사가 요구된다. 진

로 취업에 한 문제는 남자 학생보다 특히

여자 학생에게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여성의 취업은 자아실 이라는 개인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유능한

인력들을 체계 이고 합리 으로 활용할 필요성

이 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 외모에 따른 차별

등 내․외 진로장애요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

을 뿐 여 히 존재하고 있다(임은경, 1998).

진로장애란 개인의 진로가 단 되고 진로에

한 포부가 억제되는 상을 설명하기 한 개

념으로, 생애 단계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진로장애를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요

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 가지 진로장애요

인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이

런 장애 요인들을 비합리 으로 크게 지각함으

로써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

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

도 있을 수 있다. Ginzberg(1966)는 남성의 진

로가 단순하고 직선 인데 반해, 여성의 진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뒤이어 남녀

의 진로 발달을 각기 다르게 보고 성별에 따른

진로행동, 진로선택, 진로의사결정 등의 차이에

을 두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성이나 흥미 혹은 진로에 한 자신의 포부

나 가치와는 무 하게 가정과 사회로부터 성역

할 사회화와 사회 편견을 경험해 옴에 따라

충분히 선택가능한 많은 직업들을 사 에 자신

의 미래 직업 목록에서 제거시켜 버리게 된다

(Hollinger, 1991). 그 결과, 여성들은 학업성취

진로성취에 한 낮은 기 (Arnold & Denny, 1985)

와 성공에 한 두려움(Noble, 1987)을 가지며, 성

공을 자신의 능력보다는 근면성, 노력, 기술 덕분

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Eccles, 1985).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수행결과와 그

것에 한 스스로의 지각 간에 커다란 불일치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남성에 비해 상 으로 많

은 갈등을 겪게 되어 결과 으로 불안정한 진로

를 취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취업에 한 사회 , 가정

지원은 여 히 부족하며, 취업 직장생활에

서의 성차별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불리한

고용조건이나 환경,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차

별, 노동시장의 제약 등 여성이 경험하는 진로문

제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여성 실업의 문제

한 심각하다(이 림, 김 숙, 박혜경, 1999).

이처럼 다양한 진로 장애들을 인식함으로써, 여

생들은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하고 구직 자

기효능감이나 직업탐색 활동에도 부정 인 향

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진로목표를 실

하는 데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을 것이다.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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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은 진로 장애들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강한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임을 지 하 다. 따라서 남학생에

비해 여 생의 경우 구직 과정에서 불안감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등 스트 스와 정신건강 문제

에 취약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학 졸업 정자들의 구직 행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 과 특성을 악하기 해

학 4학년생들의 직업과 련된 가치 과 태도,

공몰입, 진로 결정 과정, 취업장애요인의 지각,

직업탐색 방법, 구직 자기효능감, 구직 스트 스

정신건강 등에 해 조사하고자 한다.

직업 련 태도(직업가치와 성취귀인)

먼 직업가치 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성은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을 시하고(Erez, Borochov, & Mannheim,

1989; Lunneborg, 1990), 친 감이나 이타성 같은

표 측면을 선호한다(Feather, 1984; Wijting,

Arnold, & Conrad, 1978). 이에 비해 남성은 안정

성, 향상 가능성, 등을 시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이스라엘에서 직업가치의 성차에 해

연구한 결과, 수입은 남성이 더 요하게, 인간

계는 여성이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Gati, Osipow, & Givon, 1995).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높은 수입, 문성 향상, 권 주의, 독

립성 등을 선호했으며, 남성의 선호 수 은 더

극단 이었다. 반면 여성은 정신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이나 지역사회 사, 술 능력의 활

용, 문화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것 등을 선

호했다. 즉 남성의 선호도는 통 인 남성 인

직업과 기술 지향 인데 비해 여성의 선호는

통 인 여성의 사회 , 인간 인 지향을 보 다.

이는 여성이 내재 동기를 시하고(Blustein,

1988), 남성이 외재 동기를 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Deci & Ryan, 1985; Mannheim, 1988).

한편으로, 직업가치 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ief & Aldag, 1975).

남, 녀 모두 문성 향상, 수입, 다양성, 직업 흥

미 등을 다 시하며, 이는 남녀 모두 내, 외

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연구에

서는 사회 변화와 여성의 직업 세계 진출 비

율이 높아짐으로써 남녀 차이가 없어졌다고 제

안한다.

진로 결정 과정이나 직업탐색행동에 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 직업가치 뿐 아니라 성취귀

인양식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실의 다양한

문제들에 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통

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운이

나 운명 등 외 인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

각하는 신념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회

풍토나 사회 사건 등도 이런 귀인양식이나 통

제 소재 신념의 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한국 사회의 경제 불황과 취업

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성취의 원인을 귀

인하는 방식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은 취업난 속에서 취업 가능성에 한

낮은 기 와 남성에 비해 성공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지 않는 경향(Eccles, 1985)을 보일 것으

로 상된다. 불리한 고용 여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해 외부 귀인을 더 많

이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공몰입

다음으로, 공몰입은 학교-직장 이행에 있어

서 요한 연구 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

몰입’ 개념을 공에 한 심리 애착을 측정

하는 ‘ 공몰입’ 개념으로 유추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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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어떤 상에 한 행 과정에 감정 으

로 인지 으로 푹 빠진 상태를 의미하며, 몰입

수 은 성과 측면에 한 결과 변인을 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Mowday, Steers와

Porter (1979)의 조직몰입 개념을 학생에게

용시켜 볼 때, 공분야에 해 인지 , 감정

으로 몰입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분야에

해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을 선택하기

에 이미 신 한 고려와 선택과정이 있었을 것

임을 시사한다. 학에서의 공분야에 한 몰

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에 해

신 하게 고려하여 선택하고 애착을 느낄수록

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해서도 보다 뚜

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공과 련된 분야에서

일할 의지를 가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둘째,

진로에 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 자

신의 미래에 해 비교 일 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 리도 더 철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학 의 공몰입은 졸업 후 취업률과

련성을 가질 것이며, 진로에 한 보다 구체

인 계획 실행과 련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장재윤, 신 균, 남순 , 김은정, 신희천,

김범성, 노연희, 차소 (2003)의 연구 결과,

공몰입과 ‘직업미결정’과는 -.30의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공에 몰

입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해 보

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은 인구통계학 , 성격,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향을 받으며 구직 활동 수

에 향을 다(Callanan & Greenhaus, 1992). 진로

가 결정되지 않을수록 극 인 직업탐색을 하

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구직성공 여부나 정신건강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장재윤, 신 균, 남순

, 김은정, 신희천, 김범성, 노연희, 안상일

(2003)이 학 4학년생들의 직업미결정과 정신건

강 간의 계에 해 연구한 결과, 직업미결정과

나쁜 정신건강 간에 .45의 상 이 있었으며, 직

업미결정과 취업 스트 스 간에도 .16의 유의미

한 상 이 있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탁진국

(1996)의 연구에서는 경력 미결정의 5요인이 추

출되었는데, 자기 명확성 부족, 자신과 직업 간

부조화, 직업선택에 한 무 심, 우유부단함, 직

업에 한 정보 부족 등이었고, 특히 우유부단함

이 여러 정신건강 수와 큰 상 을 보 는데,

특성불안,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주 복지,

우울과 각각 .53, .47, .42, .36, .35의 상 을 보

다. 경력미결정 총 은 특성불안, 자기효능감, 주

복지, 상태불안, 우울 등과 각각 .48, .35,

.33, .32, .29의 상 을 보 다. 성차가 유의미

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경력미결정

수가 더 컸다.

취업장애요인 지각과 구직 자기효능감

취업장애요인들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여성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심리 혹은 내 인 장애물과 외 , 환경

장애물로 나 어진다. 내 인 장애 요인들로는

자기효능감(Betz & Hackett, 1997), 여러 가지 역할

간의 갈등(Swanson & Woitke, 1997), 등에서의 개

인차를 들 수 있다. 여성의 낮은 구직 자기효능

감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의 향으로 간주된다

(Betz & Hackett, 1981). 즉 다양한 역할을 모방한

다거나 성취와 련된 행동에 해 지지받고 격

려받는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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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자기효능감이 낮아져서 진로 선택의

범 도 제한된다. 외 진로 장애로는 표 으

로 성차별을 들 수 있다. O‘Brien과 Fassinger(1993)

는 여성에게 제한된 고용기회, 여성 능력의 낮은

활용도, 직업과 가정에서의 불평등한 역할분담도

진로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손은령과 김계

(2001)은 895명의 한국 여 생이 지각하는 진

로 선택과 진로 행동에 악 향을 주는 진로 장애

들을 연구한 결과, 성차별, 다 역할로 인한 갈

등, 노동시장과 습의 제약, 기 보다 낮은 직업

망, 여성 취업에 한 고정 념 등이 진로 선

택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직업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은 일자리를 찾

기 한 구체 인 행동들로, 학교에서 직업세계

로의 이행을 비하는 졸업 정자들, 실직자들,

그리고 새로운 직업기회를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 인 행동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직업탐색행동에 한 많은 연구들은 직업탐색행

동이 성공 인 취업과 유의한 상 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직업탐색행동 강도가 강할수

록 구직면 이나 입사제안을 더 많이 받게 되

며, 구직자로 하여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보

다 많은 기회를 갖게 해 다(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학 4학년생들을 상으로 한

장재윤, 신 균, 남순 , 김은정, 신희천, 김범성,

노연희, 이지 (2003)의 연구 결과, 공에 몰

입할수록, 진로와 경력에 한 방향이 분명할수

록, 그리고 구직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탐색행

동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

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에 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낮은 구직 효능감을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남학생에 비해 더 소극 인 직업탐색을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정신건강

재 구직 활동 인 졸 정자들의 경우,

최근 경제 불황과 취업의 어려움이 상되는 상

황에서 상당한 취업 스트 스를 겪으면서 정신

건강 상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

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 향에 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은 미취업 상태인 20 청년들이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인 민성,

우울, 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취

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청

년실업과 정신건강의 련성을 밝히기 한 종

단 연구에서 Hammarstrom과 Janlert(1997)는 스웨

덴에서 1,060명의 청년들을 5년간 추 연구한

결과, 실업은 불면, 집 력 하, 불안 등의 신경

증 인 호소와 우울증상의 변화와 상 이 있었

다.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에서 이런 경향

이 두드러져, 실업이 정신건강에 악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심리 인 증상들

에서 특히 우울증이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우울증 악화가

재취업 실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수성, 2001). 졸업 정자들에 한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최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

기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

라서 졸업 정자들의 구직활동이 시작되는 시

기가 4학년 1학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

취업 스트 스를 경험할 것으로 상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더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구직과정에서 다

양한 요인들이 향을 주며, 남성에 비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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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되지

만 이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직 활동 인 학

4학년생들을 상으로 직업에 한 가치 , 공

몰입, 취업장애요인 지각, 진로미결정, 직업탐색

활동, 구직 자기효능감, 구직 스트 스 정신

건강 등 구직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있어서

성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진로와 취업에 한 효율 인 개입 방안을 고안

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국

학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종단

인 연구의 기 선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질 것

으로 생각된다.

구체 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

업가치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

기 개발이나 능력발휘, 재미와 흥미 같은 내재

가치를 더 시하고, 수입, 지 와 명성, 권력 같

은 외재 인 가치는 덜 시할 것이다. 한 성

취귀인에서는 여학생이 더 외부 귀인을 많이 할

것이다. 둘째, 공몰입에서는 성차가 상되지

않지만 진로미결정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

타날 것이다. 셋째, 취업장애요인 측면에서는 여

학생이 남녀차별이나 외모나 키와 같은 신체

문제를 취업장애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할 것이

다. 넷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구직 자

기효능감을 보이며, 더 소극 인 직업탐색을 보

일 것이다. 다섯째, 여학생이 자존감이나 반

인 정신건강이 더 나쁠 것이다.

방 법

조사 상자 표집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 제주도를 제

외한 국의 4년제 학에 재학 이고 2004년 2

월에 졸업 정인 4학년생들을 상으로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해 표집하 다. 즉 국의 지역별 표

본수 내에서 각 학교별로 표집 인원을 배분한

후 계열별 남녀별 비율에 따라 상자들을

임의로 표집하는 방식을 취하 다. 지역별 국공

립 사립 의 모집단 비율을 반 해 20개

학을 무선 선정한 후 각 학별로 90명 ~ 144

명씩 표집하여 총 274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집 과정에서 체능계열이나 의학계열(의

약 )과 같이 특수한 분야로 사회진출을 할

가능성이 큰 공분야는 일반 4년제 졸자들과

는 취업상황이 상이하므로 연구 상에서 제외

하 다. 군입 정자, 학원 진학 정자,

고시 비자, 가업 승계자, 등 취업의사가 없거

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조사 상에서 제

외하 다.

자료수집 차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해 각 학교별로

5명의 조사원들이 조사 상자와 1:1 방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 다. 2003년 5월 순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 으며, 조사 상자의 편

향을 방지하기 해 특정 연고(특정 학과, 써클,

특정 모임이나 기 , 고등학교 선후배 등)를

심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지하고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한 응답자 모집도 지하 다. 자료

수집은 2003년 5월 순부터 6월 말에 걸쳐 이

루어졌다. 조사가 신뢰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하기 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연구진이 10%의

응답자에게 직 화를 해 확인하는 차를 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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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상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불성

실 응답과 사회 선호도를 고려해 분석 상을

선정하 다. 먼 불성실 응답을 가려내기 해

체 질문지에서 유사한 내용의 세 개 문항

들 두 문항 이상의 응답이 비일 인 경

우를 분석에서 제외하 다. 체 응답자 5.5

%로 150명이 이 기 에 해당되었고 빠뜨린 문항

이 많은 응답자 5명도 불성실 응답자로 분류되

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사회 선호도는 질문

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사회 으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반응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의 타당도를 하시키므로, 본 연구

에서는 다면 인성검사의 거짓말 척도(MMPI의

L척도) 15문항 에서 비연구를 통해 내 일

성 신뢰도가 양호하면서 학생에게서 드물게

반응되는 10 문항을 선택하여 사회 선호도 척

도로 사용하 다. 15문항 짜리 거짓말 척도의 경

우, ‘아니다’에 응답한 갯수가 9개 이상인 경우가

T 수 70 으로 평균에서 2표 편차를 벗어나

있는 극단 인 경우를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기 을 용하여 10문항 6개 이상에 ‘아니

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

다. 체 조사 상자의 2.4%로 총 66명이 이 기

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총 217명이 제외되어

응답자 2,747명 2,530명이 최종 으로 타당한

자료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1,426명(56.4

%)이었고 여학생이 1,091명(43.1%)이었으며, 13명

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은 20세부터 34

세까지 으며 21세부터 26세까지가 95%로 부

분을 차지하 다. 계열별 분포를 보면 사회 가

897명(35.5%), 인문 가 363명(14.3%), 자연 가

507명(20%), 공 가 705명(27.9%)이었다.

도구

직업가치 척도

Johnson(2001)이 직업가치로 구분한 4가지 가치

분류를 참조한 총 24문항의 직업가치 문항을 제

시하여 5 척도 상에 요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직업가치에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6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내 일 성 신뢰도가 부

족한 한 요인을 제거한 5요인을 최종요인으로

선정하 다. 1요인은 ‘내재성’으로 내 동기와

련된 자기 개발 기회, 능력/기술 발휘, 재미와

흥미, 자율성, 성취감 등이 포함되었다(6개 문항

α=.81). 2요인은 ‘외재성’으로 외 동기와 련

된 수입, 지 와 명성, 존경, 권력 등이다(4개 문

항 α=.74). 3요인은 ‘ 인 활동성’으로 도 과 모

험, 웍 발휘, 사회 교류, 리더십, 활동성 등

이다(5개 문항 α=.80). 4요인은 ‘ 생성’으로 근

무조건(근무환경, 고용보장, 여가시간, 근무시간)

련 요인이었다(4개 문항 α=.70). 5요인은 ‘이타

성’으로 사회정의실 , 공익기여, 타인 도움 등이

포함되었다(3개 문항 α=.78). 6요인은 ‘자유성’으

로 자유로운 시간사용과 혼자 하는 일이 포함되

었다(2개 문항 α=.45).

성취귀인 척도

박 신과 김의철(1997)이 제작한 것을 수정해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성패귀인을 알아보기

해서 세 귀인차원과 여섯 개 귀인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귀인을 유발하는 상황으로는 학

업(좋은 학 , 나쁜 학 ), 성공(성공, 명성, 존경),

건강, 경쟁(운동, 음악), 행복(행복, 행운), 계(친

구, 배우자) 등이다. 세 귀인 차원을 구성하고 있

는 6개 귀인요소와 12개 귀인상황을 각각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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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씩 제작하여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7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둔 학 4학년생들에

게 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성취귀인상황 5가지,

즉 학업(좋은 학 ), 운동에서의 성취, 인생의 성

공, 명성, 행복 등을 선별하 다. 이러한 선별과

정은 2003년 3월에 세 개 학의 학생 271명

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 로

이루어졌다. 내부-외부 통제, 안정- 불안정 통제

의 조합에 따라 하부 귀인요소들은 “노력”, “능

력”, “운”, “운명”의 4가지 귀인성향으로 나 어

졌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7 척도이다. 각

하 귀인성향의 내 일 성 신뢰도 α는 운, 운

명, 노력, 능력 각각 .75, .83, .79, .66이었다.

공몰입 척도

Mowday, Steers와 Porter(1979)의 조직몰입 설문

지를 참고로 하여 공에 한 애착 정도를 평

가하는 7문항에 해 7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 공몰입 척도 문항의 를 들면, ‘내 공

에 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

다.’, ‘ 재의 공을 택한 것은 결정 인 실수라

고 생각한다’ 등이며, 이 척도의 내 일 성 신

뢰도 α는 .89 다. 부가 으로 복수 공이나 부

공 여부, 복수 공이나 부 공을 선택한 이유,

학의 교과과정, 교수님들의 심과 배려, 학교

의 진로/취업 지도, 공분야의 강의내용, 교우

계에서의 만족도 등에 한 질문이 포함되었

다.

직업미결정 척도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

하 다.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hier

(1976)는 직업결정 수 과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

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

기 해 직업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를 개발해 요인분석한 결과, 확신성의 부족, 선

호하는 직업선택을 방해하는 외 요인, 선택과

련된 갈등, 개인 갈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이 안정 이지 못한 것

으로 보고되어 한국 문화에 합한 직업결정척

도(탁진국과 이기학, 2001)가 개발되었다. 이 척

도는 직업정보의 부족(6개 문항 α=.83), 자기명확

성의 부족(4개 문항 α=.88), 우유부단한 성격(4개

문항 α=.72), 필요성 인식 부족(4개 문항 α=.62),

외 장애(4개 문항 α=.60)의 5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총 22문항이며 5 척도이다. 부가 으로

진로를 결정한 시기, 진로와 공의 일치도, 등

에 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취업장애요인 척도

11개의 보기를 제공하고 자신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3개 항목을 선택

하도록 하 다. 즉 경제불황, 남녀차별, 능력부족,

연령, 학벌, 인맥부족, 취업 련 정보부족, 본인

의 성에 한 이해부족, 근무지역, 외모나 키

와 같은 신체 문제, 지방 학 출신 등 11개 문

항 에 3개를 선택하게 하 다. 내용상 크게 외

장애, 내 장애, 사회 편견 련 장애로

분류해 분석하 다.

직업탐색행동 척도

Blau(1994)가 제작한 비 (preparatory) 직업탐

색행동과 활동 (active) 직업탐색행동으로 구성된

척도를 기 로 하고, 졸업 정자들과의 사 면

담을 통해 3개 문항( : 취업박람회, 등)을 추가

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일 성 신뢰도 α는 .91이

다. 직업탐색행동 척도는 요인분석 내용 검토

를 통해 4요인으로 구분하 다. 즉 기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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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행동요인(3문항 α=.80)이 한 요인이었고,

활동 탐색행동과 련된 문항들이 수집경로를

심으로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취업정보센

타나 외부취업알선기 방문과 같은 공식 경

로요인(4문항 α=.84)과 선후배, 가족 등 주 사

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공식 경로요인(4문

항 α=.81)이었다. 마지막으로 면 서류(이력

서 등) 비와 련된 요인(4문항 α=.87)이었다.

구직 자기효능감 척도

구직활동에 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구직 자기효능감은 Michigan 학

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Vinokur, Price & Caplan,

1991)의 일부 문항을 번안해 사용하 다. 구직활

동에 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에 해

주 으로 평정하도록 하 다. 총 6문항으로 7

척도상에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값이 높

을수록 구직활동에 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의 반 자존감(global self-esteem)

척도의 한국 을 사용하 다(이 호, 1993). 이

척도는 자아 존 의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정 자존감 5문항과 부정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척도이며 내 일 성 신뢰도 α는 .79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내 일 성 신뢰도

α는 정 자존감은 .81, 부정 자존감은 .68이

었다.

일반정신건강 질문지

일반정신건강 질문지(Genefal Health Questionnaire;

GHQ)는 재를 포함해 지난 2～3주 동안의 심

리 상태를 응답자의 평소 심리상태와 비교함

으로써 재의 정신건강 상태의 문제 을 평가

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GHQ의 원문은 4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울증, 불안증,

사회 부 응, 신체화 증상, 불면증 등을 측정

하는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0문항, 28문

항, 20문항 등으로 간소화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 으

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 비연

구를 통해 우울, 불안 요인으로 6문항, 사회

부 응 요인으로 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 다.

각 요인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 α는 각각

.78, .81이었다.

구직 스트 스 척도

구직 스트 스는 ‘취업 진로와 련해 어느

정도의 스트 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단일 질

문에 해 4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

하 다.

자료 분석

직업에 한 가치 , 성취귀인양식, 공몰입,

취업장애요인 지각, 진로미결정, 구직 자기효능

감, 직업탐색 활동, 구직 스트 스, 정신건강 등

구직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한 성차를 알

아보기 해 χ2와 t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직업 련 태도(직업가치와 성취귀인)

남, 녀 모두 가장 시하는 직업가치는 재미와

흥미, 능력과 기술 발휘, 성취감, 자기개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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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직업가치 수의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내재성(6문항) 25.33(3.21) 25.46(2.93) -1.00

인활동성(5문항) 18.95(3.23) 18.40(3.22) 4.24
***

외재성(4문항) 13.84(2.70) 13.58(2.43) 2.45
*

생성(4문항) 15.55(2.53) 15.77(2.46) -2.19*

이타성(3문항) 10.86(2.22) 10.65(2.09) 2.40
*

***
p < .001,

**
p < .01,

*
p < .05.

표 2. 성별 개별 직업가치 수의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높은 수입 3.74(.81) 3.71(.73) 1.10

존경 받는것 3.67(.83) 3.68(.76) -.37

지 와 명성 3.42(.85) 3.34(.78) 2.31
*

재미와 흥미 4.35(.71) 4.42(.63) -2.76**

능력과 기술발휘 4.21(.70) 4.23(.64) -.77

창의성 발휘 4.01(.79) 3.90(.77) 3.49
***

다른 사람 돕기 3.81(.86) 3.68(.83) 3.83
***

다양한 사람과

만남과 교제
3.83(.88) 3.89(.80) -1.76

도 과 모험 3.67(.87) 3.57(.88) 2.94**

웍 발휘 3.83(.86) 3.68(.85) 4.29
***

고용보장 3.80(.88) 3.85(.85) -1.32

활동 인일 3.85(.82) 3.76(.87) 2.72
**

리더십 발휘 3.76(.87) 3.50(.89) 7.56***

자율성 보장 4.12(.75) 4.13(.73) -.10

성취감 4.38(.71) 4.42(.65) -1.25

쾌 한 근무환경 4.06(.79) 4.21(.69) -5.06
***

자기개발 기회 4.25(.76) 4.35(.69) -3.53***

권력 3.001(.06) 2.85(.98) 3.71
***

여가시간 보장 4.08(.84) 4.11(.80) -.91

공익에 기여 3.57(.88) 3.50(.84) 2.07
*

규칙 근무시간 3.61(.97) 3.60(1.04) .21

사회정의 실 3.48(.93) 3.47(.86) .17

자유로운 시간사용 3.96(.83) 4.07(.80) -3.19
***

혼자하는 일 2.92(1.04) 3.00(1.02) -2.04
*

***p < .001, ** p < .01, * p < .05.

회 등을 포함하는 내재성 직업가치로, 성차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내재성을 제외한 4가지

역에서는 성차가 유의미했다. 즉 인 계, 외

재성, 이타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반면에 생성에 해

서는 여학생이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성별 직업가치 수의 평균은 표 1에 제시하

다.

개별 인 가치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지 와

명성, 권력 같은 외재 인 가치는 남학생이 더

시하 고, 재미와 흥미 같은 내재 가치는 여

학생이 더 시하 다. 웍 발휘나 리더십 발휘

등과 같은 인 계 가치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것 같은 이타성 가치는

남학생이 더 시하 다. 반면, 쾌 한 근무환경

같은 생성은 여학생이 더 시하 다. 높은 수

입, 존경받는 것, 고용보장, 자율성, 성취감 등에

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개별 직업가

치 수의 평균은 표 2에 제시하 다.

성취귀인양식에 있어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노력, 능력, 운, 운명 순으로, 성취의 원인을 내

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강했다. 성취귀인

양식에서의 성차를 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은 노력이 성취의 원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컸으며, 반면 여학생은 운이나 운명 같은 외 인

요인에 성취를 귀인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더

컸다. 성별 성취귀인양식 수의 평균은 표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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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 성취귀인양식 수의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노력(5문항) 29.37(4.41) 28.94(3.96) 2.53
*

능력(5문항) 22.58(4.84) 22.80(4.52) -1.19

운(5문항) 17.37(5.25) 17.95(5.03) -2.76
**

운명(5문항) 13.21(5.87) 13.82(5.44) -2.70**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성별 학생활 만족도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학교 교과과정 2.88( .87) 2.90( .84) - .64

교수의 심과배려 2.66(1.02) 2.64( .98) .63

학교의 진로/취업지도 2.46( .87) 2.34( .82) 3.46
***

공분야 강의내용 3.20( .89) 3.22( .84) -.38

교우 계 3.93( .87) 3.73( .86) 5.67
***

***
p < .001,

**
p < .01,

*
p < .05.

공몰입과 학생활

표 4를 보면, 공몰입 정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528)

= 1.13, n.s. 그러나 복수 공이나 부 공 여부에

있어서는 성차를 보 다. 그런 제도가 있지만 안

한다는 비율이 남, 녀 모두 가장 높았지만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 공과 복수 공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χ2 = 68.57, p <

.001.

표 4. 성별 복수 공(부 공) 빈도

남학생 여학생

부 공을 한다 118 177

복수 공을 한다 194 217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다 22 7

제도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 1086 684

표 5. 성별 복수 공(부 공) 선택 이유 빈도

남학생 여학생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86 114

평소에 하고 싶던 공부여서 157 196

공 공부에 도움이 되서 34 45

각종 시험이나 자격증 비 32 35

표 5를 보면, 복수 공이나 부 공을 선택한

이유는 남, 녀 모두 ‘평소 하고 싶은 공부여서’라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에 유리할 것 같아서’, ‘ 공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선택 이유에서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χ2 = .52, n.s.

표 6을 보면, 공이나 진로와 련해 학 생

활에 만족하는지에 한 질문에서도 성차가 유

의미하 다. 학의 교과과정, 교수님들의 심

과 배려, 공분야의 강의 내용의 만족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의 진로/취업지

도와 교우 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진로미결정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한 정도에 해, 략 잠

정 으로 결정하 다는 비율이 남, 녀 모두에서

가장 높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구체

으로 결정하거나 잠정 으로 결정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아서 성차가 유의미했

다, χ2 = 9.65, p < .05. 성별 진로결정 유형 빈

도는 표 7에 제시하 다.

직업미결정 척도 수에서도 성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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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별 진로결정 유형 빈도

남학생 여학생

구체 으로 결정 356 237

략 잠정 결정 838 631

아직 결정 못함 221 216

진로에 해 생각한 없음 7 4

표 10. 성별 진로와 공 일치 유형 빈도

남학생 여학생

정확히 일치 271 170

체로 일치 647 473

일치하지 않음 251 202

잘 모르겠음 17 22

t(2528) = -9.07, p < .001.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 다. 직업미

결정의 요인별 평균치 비교 결과, 직업정보 부

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등에서 여학생

이 더 높은 수를 나타냈고, 직업결정의 필요성

을 못 느끼는 것은 남학생이 더 높은 수를 보

다. 성별 직업미결정 수의 요인별 평균은 표

8에 제시하 다.

표 8. 성별 직업미결정 수의 요인별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직업정보(6문항) 16.10(4.90) 18.32(4.92) -11.22
***

자기명확(4문항) 10.06(3.79) 11.14(3.96) -6.91***

우유부단(4문항) 10.04(3.21) 11.26(3.24) -9.42
***

필요성(4문항) 7.49(3.19) 7.11(3.14) 2.93
**

외부장애(4문항) 1.92( .84) 1.89( .86) .82

***p < .001, ** p < .01, * p < .05.

표 9. 성별 진로결정 시기 빈도

남학생 여학생

, 고교시 100 87

학입학 비시기 86 63

입후 공선택시 239 224

3,4학년 취업 비시 586 434

휴학 시기 171 48

표 9를 보면, 진로를 결정한 시기는 3, 4학년

취업 비 시기가 남, 녀 모두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입 후 공이나 과정 선택 시기가

많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군입 , 연

수 등) 에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χ2 = 49.69, p < .001.

표 10을 보면, 진로와 공이 일치하는지 여부

에서는 ‘ 체로 일치한다’는 응답이 남, 녀 모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정확

히 일치한다’ 순이었다. 진로와 공 일치도에서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χ2 = 6.70, n.s.

취업장애요인 지각

자신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

하는 것을 3가지만 고르도록 했을 때, 체 으

로 경제불황을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각하

으며, 다음으로 능력부족, 취업 련 정보부족,

지방 학 출신 순으로 장애요인을 지각하 다.

취업장애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외 인

장애, 사회 편견 련 장애, 개인 내 인 장애

로 구분해 분석하 다. 표 11을 보면, 외 장애

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경제불황과 근무

지역을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

다.

사회 편견과 련되어 취업 장애를 지각하

는 데서 성차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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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성별 직업탐색행동 수의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직업탐색행동 총 2.28(.72) 2.07(.63) 7.55
**

비탐색(3문항) 3.01(.90) 2.84(.84) 4.76

공식 경로(4문항) 1.76(.85) 1.53(.73) 7.32
**

비공식경로(4문항) 2.68(.91) 2.54(.88) 3.85

서류/면 (4문항) 1.84(.89) 1.55(.71) 8.61
**

***p < .001, ** p < .01, * p < .05.

표 12. 성별 취업장애(사회 편견 련 장애) 빈도

장애지각여부 남학생 여학생 χ2

남녀

차별

장애아니다 1325 792
280.46

***

장애이다 14 224

연령
장애아니다 1237 935

.10
장애이다 102 81

학벌
장애아니다 944 789

15.23***

장애이다 395 227

지방

출신

장애아니다 880 795
44.14

***

장애이다 459 221

신체

조건

장애아니다 1282 926
20.89

***

장애이다 57 90

표 13. 성별 취업장애(개인 내 요인) 빈도

장애지각여부 남학생 여학생 χ2

능력

부족

장애아니다 698 497
2.38

장애이다 641 519

취업 련

정보부족

장애아니다 845 615
1.63

장애이다 494 401

본인 성

이해부족

장애아니다 1026 759
1.16

장애이다 313 257

표 11. 성별 취업장애(외 장애) 빈도

장애지각여부 남학생 여학생 χ2

경제

불황

장애아니다 406 420
30.79***

장애이다 933 596

근무

지역

장애아니다 1158 909
4.79

*

장애이다 181 107

인맥

부족

장애아니다 911 691
0

장애이다 428 325

벌, 지방 출신 등을 취업장애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 다. 반면, 남녀차별, 외모나 키와 같은

신체 문제는 여학생이 취업장애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 다. 이는 표 12에 제시하 다.

표 13을 보면, 개인 내 요인과 련되어 취

업 장애를 지각하는 데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

다. 즉 능력부족, 취업 련 정보부족, 본인의

성 이해 부족 등이 자신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데서는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직업탐색행동과 구직 자기효능감

직업탐색행동 총 에서 성차가 유의미해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탐색행동을 더 극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528) =

7.55, p < .01. 하 요인별로는 비탐색행동과

비공식 정보수집 수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공식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서류면 활동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성별 직업탐색

행동 수의 평균은 표 14에 제시하 다.

취업에 한 자기효능감에서 성차가 유의미했

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취업 자기효능감

이 낮았다, t(2528) = 11.58, p < .001. 희망 연

수 도 남학생이 2,489만원인데 비해 여학생은

2,189만원으로 유의미하게 더 었다, t(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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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성별 정신건강 수의 평균(표 편차)

남학생 여학생 t

자
존
감

정 자존감(5문항) 3.09(.53) 2.95(.52) 6.37
***

부정 자존감(5문항) 1.97(.51) 2.01(.49) -1.80

G

H

Q

GHQ 총 (12문항) 2.27(.34) 2.38(.32) -8.29
***

우울, 불안(6문항) 2.3 (.51) 2.5 (.50) -7.47
***

사회 부 응(6문항) 2.24(.31) 2.31(.28) -5.82***

구직스트 스 (1문항) 2.87(.69) 2.79(.65) -3.85
***

***
p < .001,

**
p < .01,

*
p < .05.

9.80, p < .001.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지표로 자존감, 일반 정신건강(우

울과 불안, 사회 부 응), 구직 스트 스 등을

조사한 결과, 세 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정

인 자존감이 더 낮고, 우울, 불안과 사회 부

응 등 일반 정신건강이 더 나쁘고 구직 스트

스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정신건강 수는 표 15에 제시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구직 활동 인 학 4학년생

들을 상으로 직업에 한 가치 , 공몰입,

취업장애요인 지각, 진로미결정, 직업탐색 활동,

구직 자기효능감, 자존감, 구직 스트 스 정

신건강 등 구직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있어

서 성차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는

상했던 로 여러 역에서 성차를 보 으며,

반 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 생들이 진로와 취

업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직업가치의 경우, 재미와 흥미, 능력과

기술 발휘, 성취감, 자기개발의 기회 등을 포함

하는 내재성 직업가치는 남, 녀 모두 가장 요

하게 생각하 고 여기서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기본 으로 직업에서 존경받는 것과 자

율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도 성차가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은 인 계, 외재성,

이타성을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여

학생은 생성을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

다. 더 구체 으로 지 와 명성, 권력 같은 외재

인 가치, 웍 발휘나 리더십 발휘 등과 같

은 인활동성 가치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것 같은 이타성 가치는 남학생

이 더 시하 다. 반면, 재미와 흥미 같은 내재

가치와 쾌 한 근무환경 같은 생성은 여학

생이 더 시하 다. 이런 결과는 남성이 외재

가치를 더 시하고 여성은 내재 가치를 더

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Blustein,

1988; Deci & Ryan, 1985; Mannheim, 1988).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귀인하는 데서

도 성차가 나타났다. 기본 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노력, 능력, 운, 운명 순으로, 성취의 원인

이 외 인 요인보다는 내 인 요인에 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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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경우, 노력이 성취의 원인이라고 보

는 경향이 더 컸으며, 반면 여학생은 운이나 운

명 같은 외 인 요인에 성취를 귀인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더 컸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 , 직업 성공에서 불리한 치에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 자신의 능

력이나 노력에 비해,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조건

이나 근무 환경,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우, 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의 향을 남학

생들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바, 이는

극 인 구직 활동의 의욕을 하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몰입 정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 공과 복수 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이나 진로와 련된 학 생

활 만족도에서 학의 교과과정, 교수님들의

심과 배려, 공분야의 강의 내용의 만족도에서

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의 진로/취업

지도와 교우 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공과 복

수 공의 목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여 생의 경우

불리한 취업 여건을 감안해 더 많은 비를 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교에서의 진로, 취업 지도 부분에서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과 련된 어려

움에서 여성이 취약함을 반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한 정도에 있어

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진로를 략 잠정 으로

결정하 다는 비율이 남여 모두에서 가장 높았

지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진로를 더

구체 으로 결정한 비율은 더 낮았으며 아직 진

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

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요인으로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

족, 우유부단, 등이 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여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서 더 자신

감이 부족하고 극 으로 직업 정보를 추구하

는 데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ucas(1993)에 의하면, 진로미결정자의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계획을 우선 순

에 따라 통합하는 과제만을 남긴, 진로결정에 임

박한 학생, 둘째, 자신이 심을 갖고 몰두해야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곤란함을

가진 학생, 셋째, 동기부족과 무력감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제한 인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 넷째, 진로의 목 에 해 고통스럽

고 막연한 느낌을 가진 학생, 다섯째, 결정에 임

박했으나 직업이나 그와 련된 행 에 비교

심이 은 학생 등으로 구분하 다. 이들

셋째와 넷째 유형의 학생은 개인 성격 특성으로

인해 만성 인 진로미결정 상태를 반 한다. 즉

개인 특성(불안, 우울, 불확실감, 낮은 동기, 만

성 인 미루기, 자아개념 발달의 지연, 자아정체

감의 부족, 자존감, 열등감, 가족의 기 와 본인

능력 간의 차이, 가족과의 갈등, 부모나 사회에

한 수동 공격성 등)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지

속 인 향을 미치는 비교 안정 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특성들로 인해 결국 만성

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Callanan & Greenhaus, 1992). 본 연구 결과를 보

면, 공몰입의 정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

지만 진로미결정에서 여 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여성 취업의 실 인 어려움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부족이나 무력감 등이 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만성 인

진로미결정 상태를 유발할 험성을 내포하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60 -

있다는 데서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취업과 진로에 한 장애 요인 지각에서는 남

여 모두 경제 불황을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각해 재 한국 사회에서 부분의 졸업 정

자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각한 취업장애요인은 능

력부족, 취업 련 정보부족, 지방 학 출신 순이

었으며, 능력부족, 취업 련 정보부족, 본인의

성 이해 부족 등과 같은 개인의 내 요인이 자

신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데

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성차가 뚜

렷하게 드러난 역은 외 인 장애 요인과 사회

편견 역이었다. 외 인 장애 요인으로 남학

생은 경제 불황과 근무지역을 자신의 취업장애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 다. 사회 편견과

련되어 취업 장애를 지각하는 데서 성차를 보면,

남학생은 학벌, 지방 출신 등을 취업장애요인으

로 더 많이 지각한 반면, 여학생은 남녀차별, 외

모나 키와 같은 신체 문제를 취업장애요인으

로 더 많이 지각하 다. 이는 임은경(1998)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여성의 경우, 능력보

다 외모가 취업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

차별이 여 히 존재하는 세태를 반 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통 성역할 태도

를 지닌 여성들의 경우, 통 인 여성 직업 역

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신체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지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지

도 있다(이재창과 임용자, 1995).

직업탐색행동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

비해 직업탐색행동을 덜 극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비탐색행동과 비공식 정보수집 수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공식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

과 서류면 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취업 효능감도 더 낮았으며 희망 연 도 남

학생에 비해 훨씬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 생의 경우 직업탐색을 한 비 정도는 남

학생과 다르지 않지만, 구직에 한 기 수 과

자기효능감이 낮고 이로 인해 서류면 활동 등

과 같은 극 인 구직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런 경향은 실제로 여성 취업률을

하시키는 악 향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 인 학 졸업 정자

들의 정신건강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결과, 자존

감, 일반 정신건강(우울, 불안, 사회 부 응),

구직 스트 스 등 모든 조사 역에서 여학

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정

인 자존감이 더 낮고, 우울, 불안과 사회 부

응 등 일반 정신건강이 더 나쁘고 구직 스트

스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앞에서 드러난 결과들에서 상할 수

있듯이, 성취귀인양식에서의 성차, 높은 진로미

결정률, 사회 편견과 련된 취업장애요인의

지각, 이와 련해 소극 인 직업탐색 활동과 낮

은 구직 효능감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여성이 성차별, 여성

을 비하하는 사회 문화 원인으로 인해 자신감

의 하로 정신건강에 심각한 을 받고 있다

(최해림과 김 희, 1996)는 견해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 4학년 여 생의 구직 련 행동과 정신

건강에서 보이는 취약성은 개인특성의 문제 뿐

아니라 재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 취업

실태를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취업에

한 사회 , 가정 지원이 부족하고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등으로 인해 유능한 여

성인력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청년층 노

동력의 유휴화는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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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취업난으로 불안과 좌 을 경험한 청

년들은 우리 사회에 하여 부정 인 시각을 갖

기 쉬우며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망실업자로

락해 구직 활동을 포기할 수 있다. 한 인

자원의 배분 활용의 효율성을 감소시켜서 장

기 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

서 특히 취업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한 국가 인 차원에서의 여

성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한 여 생에게 합하게 제작된 진로선택

구직활동 효율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학생은 자신의 성취

를 운이나 운명 같은 외 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귀인양식의 수정을 통한 자기

통제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 진로미결

정율도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방략의 훈

련이나 자기이해의 향상과 우유부단함을 극복하

기 한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

탐색행동에서도 여학생이 직업탐색을 한 비

정도는 남학생과 다르지 않지만, 공식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서류면 활동에서 남학생보다

더 소극 이고 구직 자기효능감도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난 바, 구직에 한 낮은 기 수 과 낮

은 자기효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하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

인 문제로 인해 구직 효율성이 하될 수 있으

므로, 정신건강 향상과 구직 스트 스 감소를

한 개인상담 혹은 집단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학 4학년생의 다양

한 구직 련 행동에서 성차에 해 조사함으로

써 졸 여성의 취업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들

을 이해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실제 구직 활동과 련

된 성차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으로, 본 연구 결과가 여성 취업 문제를 개선하

기 한 구체 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 학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종단 인 연구의

기 선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질 것으로 생각된

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 생의 직업가치, 성취귀

인양식, 진로미결정, 취업장애요인 지각, 직업탐

색 활동, 자존감, 구직 스트 스 정신건강 등

구직과 련된 다양한 특성들이 졸업 이후의 구

직 활동과 직장생활, 그리고 정신건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종단 인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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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s in job-seeking variables such as

work values, major commitment, perceived barrier factors in employment, career indecision,

job-search behavior, self-efficacy of job-seeking,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2,530

college senior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on several aspects as expected.

That is, female students had more difficulties in job seeking behaviors than male ones.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rates of career indecision and less active job-seeking behavior than male

ones. Female students perceived more gender discrimination and physical problems such as

appearance and height as barrier factors in getting a job than male ones. Female students

experienced lower self-efficacy of job-seeking and more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than male ones. Finally, meaning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fferences, work values, major commitment, perceived barrier factors in employment,

career indecision, job-search behavior, self-efficacy of job-seeking, job-seeking stres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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